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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온실가스 감축 시드니선언
에너지 집적도 25% 감축 및 숲 복원 골자 …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9월8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각국이 에

너지 집적도 25% 감축 및 대대적인 숲 복원 등을 골자로 한 시드니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발표했다.

정상회의 의장인 하워드 총리는 9월8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

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킨 뒤 <정지> 단계를 거쳐 <감축> 단계로 나가야할 필요가 있

다”며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열망이 담긴 목표(aspirational goals)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는 전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와 자발적인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APEC 원칙에 따라 구속력은 

없다.

21개국 정상들은 앞서 기후변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선 2030년까지 에너지 집적도를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에너지 집적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원단위로도 불린

다.

또 시드니선언 문안은 2020년까지 역내에서 적어도 2000만ha의 숲을 복원하기 위한 재원을 늘려주도록 촉

구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어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희망대로 유엔 후원 아래 기후변화협상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삼림재활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회의장에서 10여 블록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경찰 통제선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3000여명의 시

위대는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기후변화 대책이 당장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항의하면서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녹색당 케리 네틀 연방상원의원은 APEC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프랭크 조초는 APEC 정상들의 기후변화 대책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큰 목표가 없다”고 혹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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